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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국내 도서관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주요 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사례 및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 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도서관의 수집 방향성 
제시 및 활용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 수집 확장을 위해 첫째, 생성․소멸되는 웹 자원을 
제대로 수집 및 보존, 개방성 확대와 아카이브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래 국가 정보 자원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방대하고 복잡한 웹 자원을 원활히 수집․보존․서비스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웹 자원 전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웹 아카이브 구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웹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활용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플랫폼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제어: 온라인 자료 수집, 디지털 시대 도전, 국립중앙도서관, 웹 자원 보존, 국가 단위 웹 아카이브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present practical strategies for libraries in South Korea, including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new challenges of the digital era by systematicall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tatus of online material collection and services of libraries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To achieve this, we sought 
to understand the cases and service status of online material collection in major foreign libraries and to derive directions 
and usage plans for our librar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foreign libraries' online material collection statu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t was found that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needs to explore various strategies for expanding 
online material collection, including the proper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web resources that are being created and 
deleted, as well as expanding openness and utilizing archives. Secondly, as a central institution for future 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y for smoothly collecting, preserving, and servicing vast and 
complex web resources. Thirdly, there is a need to explore ways to implement a national-level web archive that can 
systematically collect, preserve, and utilize all web resources in our country. In the long term, it should be improved 
into a national platform capable of systematically collecting, preserving, and utilizing various types of web resources.

KEYWORDS : Online Material Collection, Digital Era Challenges, National Central Library, Web Resource Preservation, 
National-level Web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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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의 생성과 유통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자료의 수집과 보존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통적인 인쇄 출판물 외에도 웹사이트, 전자책, 온라인 저널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료가 급증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국내 도서관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 디지털 시대의 정보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자원 아카이브(OASIS)를 

구축하여 과거와 현재의 웹 자원을 보존하고 있으나, 완전한 수집과 보존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해외 주요 도서관의 웹 아카이빙 정책과 전략을 참고하여 

자원 수집 및 보존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 도서관들은 이미 다양한 디지털 자료의 납본 및 보존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웹 자원을 유용한 자원으로 재가공하여 웹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영국 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프랑스 국립도서관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등은 디지털 자료의 납본과 보존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보존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외 주요 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영미권, 유럽권, 아시아 지역의 도서

관이 디지털 자료의 납본 및 수집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이 국내 

도서관의 정책 및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립중앙도

서관을 포함한 국내 도서관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디지털 자료의 납본과 관련된 법률적, 정책적 개정 동향을 검토하고, 각국 도서관

의 자료 수집과 보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전략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전략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안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현재 상황과 한계를 고려하여, 온라인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는 웹 아카이빙, 저작권 준수, 사용자 참여 및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국제 도서관 커뮤니티의 최신 흐름에 부합하는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국내 도서관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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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이 지역 사회 및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는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자료의 납본에 관한 주요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온라인 자료 납본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자료의 납본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드물었으며, 디지털 자료 납본과 납본 시스템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인쇄 출판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납본체계와는 달리 웹 아카이빙인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는 웹사이트, 웹 자원 등의 온라인 디지

털 자원을 대상으로 자원을 수집,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오상훈과 

최영선(2008)은 웹 아카이빙을 위한 디지털 자원 납본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해 디지털 자원 

납본 주체와 대상을 정의하였고, 납본 프로세스를 위한 단계별 정의와 기능을 명시하였다. 또한, 

디지털 납본 시스템 구성을 위한 업무 흐름도와 단위 업무에 따른 기능 정의와 정보 흐름을 위한 

구조를 제시하였다.

한혜영(2003)은 국내외 납본제도의 변화를 전자출판물의 납본 절차, 접근, 보존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며, 전자출판물 납본을 위해 요구되는 전자출판물 온라인 납본시스템 모델과 

시스템 구축 시의 기술적, 관리적 측면의 고려 사항을 제시하였다. 서혜란(2003)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납본제도의 디지털 자료 관련 최근 동향을 조사하고,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설립을 

앞두고 디지털 자료의 수집을 위한 법정 납본 제도의 확대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곽승진 외(2008)는 국립중앙도서관이 2007년 온라인 디지털 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을 제정하여 시행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납본 보상금의 산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주요 국가의 디지털 

자료 납본 현황을 조사하고, 전자책과 음악저작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디지털 자료의 납본에 따른 보상금 산정 기준을 제안하였다. 최재황, 곽승진, 김정택(2009)은 디

지털 자료 납본 법률 및 도서관법 일부 개정 법률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의 납본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참조하여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납본 요소를 추출하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납본 체계 및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석형 외(2009)는 디지털 자료 납본 제도 시행에 따른 납본 및 이용 보상금의 관리를 위한 

보상금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곽승진 외(2013)는 납본 기관이 납본 받아야 할 범위

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해외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저작권법(Copyright Law)에 의해 온라인 자료의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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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 규정되어 있으며, 디지털 자료의 납본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유럽연합(EU)에

서는 법적 납본 제도를 통해 디지털 자료의 보존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국 도서관은 

자국의 법적 납본 제도를 기반으로 디지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개발 정책 연구(이지연, 2012), 온라인 자료 수집 보상체계 수립 방안 

연구(이지연, 백원근, 이연희, 2022), 온라인 자료 수집(납본) 범위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손애경, 이은호, 이건웅, 2021) 등은 온라인 자료 납본과 관련된 정책 연구로 중요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연속간행자료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연구(이치주, 2007),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안 연구(2010),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자원 보존 전략 수립 

연구(서은경 외, 2018) 등은 온라인 자료 보존 관련 연구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위 선행연구들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 및 보존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고 있으며, 웹 

아카이빙, 디지털 자원의 납본 프로세스 개발,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납본 체계 및 보존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국내외 납본제도의 변화와 온라인 자료 수집 및 보존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디지털 시대에 국가 문화 자산

의 보존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며, 디지털 자료의 지속적인 보존과 효과

적인 이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해외 

주요 도서관의 납본 및 자료 수집 정책 중 온라인 자료 수집 또는 웹 아카이빙과 관련된 정책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해외 주요 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을 조사․비교하고, 이를 바탕

으로 우리 도서관의 수집 방향성 제시 및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해외 주요 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사례 및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영미권, 유럽권, 아시아 지역의 주요 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사례 및 서비스 현황에 

관한 문헌과 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각국의 디지털 납본 프로젝트와 연구를 심층 분석하였다. 

특히,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호주, 일본, 미국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들 국가에

서 기존 납본법령을 개정하거나 디지털 자료 납본을 시행하는 과정을 조사하였다. 셋째, 미국의 

저작권법(Copyright Law) 제407조와 제408조를 포함한 각국의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납본 대상, 

납본 시기, 벌금 규정 등을 조사하였다. 넷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주요 국가의 온라인 

자료 납본 현황 및 최신 동향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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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해외 주요 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해외 주요 

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유형을 분석하였다. 둘째, 미래지향적 정책 및 지침 개정 동향을 조사

하여 국내 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국내 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납본 

수입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자료 포맷의 다양화, 수록된 정보의 가변성과 소멸성, 출판사의 

납본 회피 및 오남용, 저작권 보호 장치의 미비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 방향성 제시 및 활용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온라인 

자료의 축적과 장기적 보존, 접근 조건과 공정 이용, 주기적 마이그레이션(migration) 등의 현안

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 해외 주요 도서관의 납본 수집 정책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셋째, 

국내외 온라인 자료의 납본 및 수집 대상 자료 종류와 범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활용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외 주요 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납본 수집의 원칙적인 무보상 

제도의 상황과 국내 적용 시 문제점 분석, 보존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 규정의 

필요성 검토, 납본 수집 관리 방향을 도출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 납본 시스템의 악용 및 

오용 방지를 위한 대책 제안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Ⅳ. 해외 주요 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및 서비스 전략

1. 국제기구들의 해외 온라인 자료 수집 정책 

가. IFLA의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국제도서관연맹(IFLA)의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은 디지털 컬렉션 전략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 전략은 도서관의 컬렉션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디지털 자원을 개발 및 관리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 및 범위 정의이다. 디지털 컬렉션 전략의 목표는 희귀 자료 보존, 자원 접근 확대, 연구 

및 학습 지원 등을 포함하며, 자료 유형(도서, 원고, 사진, 영상 자료)과 특정 주제를 고려한다.

둘째, 디지털화 계획이다. 디지털화할 물리적 자료를 식별하고, 희귀성, 수요, 상태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한, 디지털화 지침과 표준을 수립하여 파일 형식, 해상도, 메타데

이터 요구 사항 등을 설정하고 필요한 자원(장비, 인력 등)을 결정한다. 필요 시 외부 협력도 

고려하여 디지털화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셋째, 디지털 보존 전략이다. 디지털 컬렉션의 장기 보존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복 저장,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5권 제2호)

- 6 -

데이터 백업,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식으로의 이관 등의 전략을 고려한다. 또한, 디지털 객체 

및 보존 메타데이터를 기술하는 적절한 메타데이터 표준을 채택하고, 디지털 보존 네트워크 또는 

협력체와 협력하여 공유 자원과 전문 지식을 활용한다.

넷째, 접근과 검색 전략이다. 사용자가 디지털 컬렉션을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

하고, 디지털 저장소나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여 디지털 자료의 정리와 접근성을 제공한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검색 기능을 구현하고, 기술적인 메타데이터 표준을 적용하여 검

색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도서관 웹사이트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원격 접근을 제공한다.

다섯째, 저작권과 지적 재산법 준수이다. 디지털화하고 접근을 제공할 때는 적절한 저작권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허가 획득, 권리 평가 수행, 필요한 경우 접근 제한을 구현한다. 저작권을 존중하면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정 사용, 고아 저작물, 라이센싱 협약 등의 전략도 수립한다.

여섯째, 홍보와 참여 전략이다. 디지털 컬렉션을 홍보하고 사용자와 관련을 형성하기 위해 전시

회, 교육 프로그램, 연구자 및 지역 사회 단체와의 협력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소셜 미디어, 뉴스

레터 등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디지털 컬렉션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일곱째, 평가와 피드백이다. 디지털 컬렉션 전략의 영향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용 통계, 

사용자 의견, 학술적 인용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용자 만족도, 연구 결과, 도서관의 미션 및 전략적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 차후 결정과 개선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이다. 디지털 컬렉션 전략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자금, 인력 및 인프라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적인 발전, 

신흥 표준 및 디지털 컬렉션 관리의 모범 사례에 대해 최신 정보를 파악한다. 다른 기관과의 협력 

및 자원 공유 기회를 찾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디지털 컬렉션의 영향력을 넓힌다. IFLA는 변화

하는 기술과 사용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어 도서관이 가치 있는 디지털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국제도서관연맹의 웹 아카이빙 계획

국제도서관연맹(IFLA)의 웹 아카이빙 계획은 도서관의 자원, 우선순위, 디지털 보존에 대한 

참여 수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확립된 웹 아카이빙 계획

IFLA 회원국 중 일부 도서관은 이미 확립된 웹 아카이빙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도서관은 

웹 아카이빙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나 팀을 운영하며, 웹사이트 선정을 위한 명확한 정책과 절차

를 수립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웹 콘텐츠 수집, 보존, 접근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웹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포괄적인 웹 아카이브를 유지하고 



 해외 주요 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분석을 통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 방향성 및 활용 방안 도출 연구

- 7 -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일부 도서관은 웹 아카이빙 계획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이러한 도서관은 웹 아카이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보존 노력에 웹 아카이빙을 통합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베스트 프랙티스를 연구하고, 전문가나 전문 기관의 지침을 참고하며, 효과

적인 웹 아카이빙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인프라를 고려하고 있다. 이들 도서관은 아직 전담 인력

이나 확립된 정책이 없을 수 있으나, 웹 아카이빙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일부 도서관은 제한적이거나 공식적인 웹 아카이빙 계획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자원 제약, 웹 아카이빙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도서관 내 우선순위 경쟁 등의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이러한 경우 웹 아카이빙 활동은 단절적이거나 임시적일 수 있으며, 웹 콘텐츠 

보존에 대한 전담 인력이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도서관과 문화유산 기관들은 웹 아카이빙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 웹 아카

이빙은 디지털 정보를 보존하고, 웹을 중요한 문화 및 역사적 자원으로 기록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도서관들은 디지털 보존을 수용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웹 환경에서의 독특한 도전과 

기회를 고려하여 웹 아카이빙 계획을 개발하고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국제도서관연맹의 웹 아카이빙 계획의 근거

국제도서관연맹(IFLA)은 웹 아카이빙의 중요성을 보존, 연구, 교육의 세 가지 주요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다. 먼저, 보존 측면에서 웹 아카이빙은 미래 세대를 위한 디지털 정보의 보존을 가능

하게 한다. 웹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웹사이트는 언제든지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특성

을 지닌다. 웹사이트를 아카이빙함으로써 도서관은 이러한 정보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둘째, 연구 측면에서 웹 아카이빙은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자원을 제공한다. 보관된 웹사이트

에 대한 접근을 통해 연구원들은 웹의 진화, 특정 주제의 발전, 역사적 연구를 추적할 수 있다. 

이는 웹 아카이빙이 학문적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임을 시사한다. 셋째, 교육 측면에서 웹 

아카이빙은 학생들에게 웹과 그 역사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보관된 

웹사이트에 접근함으로써 다양한 기술의 발전, 다양한 산업의 진화, 커뮤니케이션의 변화하는 본

질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3) 웹 아카이빙 계획시 고려 요소

IFLA는 웹 아카이빙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를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첫째, 

자원 측면에서 웹 아카이빙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도서관은 하드웨어, 소프

트웨어, 인력 및 저장 비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웹 아카이빙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우선순

위 측면에서 도서관은 모든 웹사이트가 동일하게 중요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웹사이

트를 선정해야 한다. 이는 도서관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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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의미한다. 셋째, 역량 측면에서 도서관은 웹 아카이빙 계획을 수립할 때 자체 역량을 고려해

야 한다. 모든 도서관이 웹 아카이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할 전문 지식이나 자원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웹 아카이빙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서관은 디지털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빠르게 변화하는 웹 환경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보 보존의 중요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 EU 법적 납본 제도와 온라인 자료 수집

(1) EU 법적 납본 제도와 수집 지침

EU 법적 납본 제도(EU Legal Deposit Scheme)는 도서, 저널, 팟캐스트, 비디오 등 EU 기관

에서 게시한 모든 콘텐츠를 포함하여, 향후 사용 가능한 모든 매체나 형식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EU 기관’은 조약에 의해 설립된 기관들을 의미하며, 이 제도의 목적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이들 기관이 생산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EU 회원국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과학적, 정치적 발전에 기여하고, 유럽 연합의 지속적인 기억을 제공한다.

EU 법적 납본 제도는 저작자가 납본자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며, 이 역할은 위임될 수 있다. 

납본자는 보존과 접근을 위한 인프라와 자원을 제공하고, 납본된 자료의 메타데이터를 EU 법적 

납본 중앙 카탈로그에 제공해야 한다. 납본된 자료는 고유 식별자로 관리되며, 모든 형식의 게시물이 

납본 가능하지만, 디지털 파일은 보존을 방해하는 기술적 제한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간행물 및 웹사이트의 경우, 이 계획은 간행물 관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6개월 후에 적용된다. 

다른 유형의 자료는 더 긴 준수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디지털 파일은 각 형식의 사본 하나만 

필요하며, 주문형 인쇄 출판물의 경우 디지털 버전이 납본되면 물리적 사본도 제공해야 한다. 이 

제도는 다양한 형식의 출판물을 보존하고 접근성을 보장하여, 유럽 연합의 문화적, 학술적, 역사적 

자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법적 납본 출판물은 다양한 출판 언어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납본된 EU 간행물은 

하나 이상의 공식 EU 언어뿐만 아니라 비유럽 언어, 지역 언어 및 소수 언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발행된다. 이 제도는 언어의 다양성을 EU의 기본 가치로 존중하며, 공식 언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언어로 제작된 자료를 포괄한다. EU 납본 제도는 유럽연합 간행물 관리 위원회에

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발효된다.

(2) EU 법적 납본 디지털 자료의 유형(Digital Material types)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EU 법적 납본 제도는 다양한 자료를 포괄하도록 광범위하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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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주요 자료를 포함한다:

간행물은 고유한 텍스트 또는 그래픽 기반 저작물로, EU 기관 또는 공식 대리인이 저작하거나 

공개한 콘텐츠를 의미한다. 이러한 간행물은 대중에게 배포할 주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EU 

기관의 산출물로 식별되기 위해 필요한 지적 재산권을 확보해야 한다.

EU 웹사이트는 “europa.eu” 도메인 및 하위 도메인 내의 웹사이트 또는 주로 EU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이 도메인 외부의 웹사이트로 정의된다. “europa.eu” 도메인 내의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납본 제도의 일부이다. 또한, EU 프로젝트 및 유산을 증언하는 다른 웹사이트도 합의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데이터 세트는 단일 에이전트가 게시하거나 큐레이팅하고 하나 이상의 형식으로 접근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데이터 모음을 의미한다. 구조화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및 스프레드시트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포함한다. EU 데이터 세트는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세트를 의미한다.

EU 시청각 자료는 정지 이미지 및 오디오 파일뿐만 아니라 사운드가 수반되거나 수반되지 않는 

일련의 관련 이미지를 포함한다. 이는 동영상을 다양한 장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료로, 

EU 기관에서 제작한 이벤트, 주제/정책 영역, 뉴스 요약, 기자 브리핑 및 기자 회견, 연설 및 선언, 

정보 클립, 건물 또는 주요 인물의 사진 갤러리 등을 포함한다.

소셜 미디어는 가상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생성 및 공유를 촉진하는 대화형 컴퓨터 

매개 기술을 의미한다. 보관소는 EU 기관 또는 공식 대표의 공식 계정에 대한 포괄적인 중앙 목록을 

생성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EU 보도 자료는 주요 뉴스 미디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 또는 녹음된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자료의 포괄적인 수집과 보존을 통해, EU 법적 납본 제도는 EU 기관의 생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아카이빙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EU 온라인 자료의 웹 아카이빙 

EU 웹 아카이빙을 위한 웹사이트는 동일한 네트워크 위치에 상주하는 호스트 페이지를 포함하

여 상호 연결된 웹 페이지 모음으로 정의된다(W3C 정의: W3C Resource Structure). 여기서 

“상호 연결”이란, 사이트의 호스트 페이지에서 시작하는 일련의 링크를 따라 웹 사이트의 구성 

웹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U 법적 기탁 제도의 목적상, EU 웹사이트는 “europa.eu” 도메인 및 하위 도메인 내의 웹사이

트 또는 주로 유럽 연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도메인 외부의 웹사이트로 정의된다. 아카이빙 

작업은 출판 사무국에 위임되며, 납본자는 웹사이트 소유자가 된다. 여기서 웹 아카이빙 보관소는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5권 제2호)

- 10 -

e-Publications Office로, 결정 2009/496/EC에 따라 유럽 의회의 Euratom, 이사회, 위원회, 사법 

재판소, 감사원, 유럽 경제 사회 위원회 및 지역 위원회가 간행물을 제공하며, 모든 간행물을 보존

하고 대중이 전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는다.

웹 아카이빙 작업은 크롤러라는 자동화된 에이전트에 의해 수행되며, 이 에이전트는 웹을 탐색하

고 웹 콘텐츠와 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한다. 캡처 프로세스는 시드 URL 목록을 기반으로 

하며, 웹사이트 소유자는 새 웹사이트가 생성될 때 웹 아카이빙 서비스에 이를 알려야 한다. 웹 

아카이빙 납본 주기는 연간 최소 4회 정기적으로 크롤링 및 보관되며, 맞춤형 보관 기간은 웹사이트 

소유자와 합의할 수 있고, 예외적인 크롤링은 웹사이트 소유자의 특별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웹 아카이브는 크롤러가 특정 시점에 검색한 웹사이트의 콘텐츠와 디자인을 그대로 보존한다. 

모든 시드 URL에는 고유한 ID 번호가 할당되며, 이 고유 ID는 보관된 컬렉션에 대한 액세스 

포인트가 된다. 웹 아카이빙은 사용 가능한 공개 형식으로 납본되어야 하며, 보관된 웹사이트는 

온라인에서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웹 아카이브를 호스팅하는 WARC 파일을 포함하는 저장

소인 EUDOR에 의해 장기 보존도 보장된다. 웹 아카이빙 대상 사이트는 사용 가능한 모든 게시 

언어로 납본 기탁되며, 이 체계는 2022년 1월 1일부터 자료 유형 ‘웹사이트’에 적용되었다.

(4) EU 법적 납본 자료의 보존과 이용 

먼저, EU 법적 납본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에 대해 살펴보면, EU에 법적으로 납본된 모든 

자료는 영구적으로 보존된다. 출판 사무소는 보관소에 저장된 모든 자료에 대해 장기 디지털 아카

이빙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보관된 자료의 추적 가능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고, 시간이 

경과해도 액세스 가능성을 유지한다. 아카이빙 기간은 파일 형식에 따라 다르며, 장기 디지털 아카

이빙에 적합하지 않은 파일 형식으로 제공된 자료는 보관 전에 선호하는 형식으로 변환된다. 변환이 

불가능한 경우, 아카이브는 최소 기간 보존만 보장한다.

EU 법적 납본 자료의 이용자 서비스 현황을 보면, 납본된 모든 자료의 메타데이터는 자료가 

기밀로 선언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 카탈로그를 통해 공개 제공된다. 기밀 자료는 여전히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되지만, 제한된 액세스 권한으로 보관하기 위해 특정 프로세스를 거친다. 각 지정 

보관소는 원래 형태로 납본된 자료의 사본을 받아 이를 보관하고, 이 사본에 대한 액세스를 보장

할 책임이 있다. 자료의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 그에 따라 액세스 권한도 조정된다.

크롤링 후 기밀성 문제가 발견되면 웹사이트 소유자는 자발적으로, 또는 시민이나 법원의 요청에 

따라 동기부여된 요청을 통해 웹페이지를 제거할 수 있다.

(5) EU 출판물 납본 제도 계획 

EU 출판물 납본 제도 계획(Legal Deposit Working Group 보고서, 2022)에서는 EU 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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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및 이용 서비스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EU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가 

항상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캡처 및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자료는 

영구적으로 손실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EU 기관의 산출물이 보존되고 지속적이며 공식적인 방식

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의무를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계획은 

기존 프레임워크와 활동을 기반으로 구축되며, 새로운 유형의 자료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 

프레임워크가 구현되면 새로운 유형 및 디지털 자료의 로컬 사본이 필요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보존 정책의 기반이 된다. 매체와 상관없이 납본 수집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며, 이러한 컬렉션은 내용과 전달 방법에 대한 이용 접근

성을 제공한다. 중앙 집중식 카탈로그를 통해 납본된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며, 

이를 통해 투명성을 지원하고 모든 이용자가 EU 기관의 신뢰할 수 있고 권위 있는 정보 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EU 납본 제도의 거버넌스 

납본 체계의 효율적 기능을 보장하고 출판 분야에서 새로운 형식이나 미디어가 등장하는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거버넌스 정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납본 관리 

사무소의 장기 보존 서비스는 기관 간 위원회(ICLPS)에 의해 전략적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 그룹은 OP 관리 위원회에서 대표되는 모든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거버넌스 제도는 EU 기관 외부의 대중에게 배포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EU 기관 또는 그 

공식 대리인에 의해 저작되거나 공개된 모든 자료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는 출판 

사무소가 식별하고 보존할 권한이 있는 EU 기관의 간행물 컬렉션과 위 정의에 포함된 EU 기관이 

생산한 기타 자료를 보관한다.

이 거버넌스 정책을 통해 EU 법적 납본 제도는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보존, 접근을 보장하

고, 출판물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형식과 미디어의 등장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라. IIPC의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1) IIPC의 웹 아카이빙의 역할 

2003년 10월, 유네스코는 “도서관을 포함한 유산 기관은 디지털 형태로 생산, 배포, 액세스, 

유지되는 디지털 정보 자원을 보존해야 하며 보편적 접근 용이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디지털 유산의 

보존에 관한 헌장(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3)을 공표했다. 이를 계기로 세계 주요 국가 도서관을 

중심으로 웹 아카이빙에 대한 고민과 시도가 시작되었다.

같은 해, 인터넷 자원의 수집 및 보존을 위한 전 세계적인 협력과 공조를 위해 국제인터넷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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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International Internet Preservation Consortium, IIPC)이 설립되었다. IIPC는 웹 아

카이빙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기구로, 2003년 7월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중심

으로 12개 국가도서관이 합심하여 창설하였으며, 웹 아카이빙 도구와 기술을 오픈소스로 제공하

고 있다.

IIPC는 웹 아카이브를 유지 관리하는 전 세계 조직 및 국립 도서관 목록을 제공하며, IIPC의 

콘텐츠 개발 실무 그룹은 여러 국제 컬렉션을 주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업은 모든 IIPC 

활동의 핵심으로, 2003년 창립 이래 컨소시엄은 5배로 성장했으며 회원들은 다양한 기술, 큐레이터, 

교육 및 아웃리치 이니셔티브를 조직하고 주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가 도서관을 중심으로 35개국 5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터넷 정보 자원의 

수집 및 보존을 위한 공통의 도구, 기술 등 표준 개발과 지원, 웹 콘텐츠 활용을 위한 다양한 연구, 

인터넷 보존 이니셔티브 활동, 국제 정보 자원 공유 등을 진행하고 있다.

(2) IIPC의 웹 아카이빙 협업 컬렉션 목표와 방향

IIPC는 콘텐츠 개발 실무 그룹을 통해 웹 아카이빙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IIPC는 컬렉션을 

개발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콘텐츠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러 국가에서 여러 언어로 

된 관련 웹사이트를 포함하는 것을 지향한다.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예: 정치적 또는 사회

적 갈등)의 경우, 다양한 관점에서 콘텐츠를 수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IIPC의 공동 컬렉션 

주제는 개별 회원의 기존 웹 아카이브와 겹칠 수 있지만, 주제 제안은 이러한 중복을 인정하고 

생성된 부가가치(예: 공개 액세스,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관점)를 식별해야 한다. 컬렉션은 

개방형 또는 미리 지정된 기간(예: 이벤트 기반 컬렉션)을 가질 수 있으며, 여러 컬렉션을 동시에 

개발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다. 크롤링 예산 및 범위의 잠재적인 제한으로 인해 IIPC는 현재 전체 

최상위 도메인 크롤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IIPC는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 주제와 관련된 웹사이트를 선별적으로 크롤링하고,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포괄

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3) IIPC의 웹 아카이빙 전략적 계획

IIPC의 웹 아카이빙 전략적 계획(2021-2025)은 웹 아카이빙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목표

를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의 주요 목표는 웹 아카이빙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를 수집, 보존 및 제공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권장하며, 

웹 아카이빙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도구의 개발과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공동 수집, 회의, 워크샵, 교육 행사 및 출판물 등의 활동을 통해 인터넷 보존 문제와 

이니셔티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관된 인터넷의 사용 및 분석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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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네트워크와 직접 협력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다.

IIPC는 주요 수집 도구의 유지 관리 및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협업 컬렉션 

구축을 용이하게 하는 선택 도구를 제공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글로벌 웹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수확 도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보존 저장소 시스템과 원활하게 통합되는 

보존 도구와 광범위한 사용자의 검색, 제공 및 분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액세스 플랫폼을 제공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해외 주요 국가 및 단체의 온라인 자료 납본 현황 분석결과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는 온라인과 디지털 자료 납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의무적 

혹은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여러 나라들은 웹사이트의 자동 수집을 실행하거나 디지털 납본과 

관련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LLC(The Law Library of Congress) Global Legal Research Center 자료에 따르면, 조사된 

국가 중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납본은 필수적이다. 디지털 납본은 1999년 

네덜란드 출판사가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에 전자출판물을 납본한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뉴질

랜드 국립도서관에서도 웹사이트를 선택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10~15년 동안 디지털 납본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호주,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은 국립도서관에 납본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의회도서관에, 영국은 학술기관을 포함한 도서관 네트워크에 납본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는 전자출판물을 생산하는 출판사에게 납본의 책임을 부여하고 지정된 기관에 정해진 규칙을 준수

하여 납본을 진행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 납본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독일은 전자출판물을 발행 후 1주일 이내에 지정도서관에 제공하고, 뉴질랜드는 발행 

후 20일 이내, 호주와 영국은 발행 후 한 달 이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판사가 무료로 디지털 납본을 수행하지만, 일본, 네덜란드, 한국은 규정

에 따라 납본 비용을 상환 받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디지털 납본의 대상을 웹사이트, 

온라인 간행물(디지털 작품 포함), 인쇄 자료의 디지털 사본까지도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인쇄 

버전을 디지털 사본으로 대체하여 납본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소리, 시각, 청각 자원을 

디지털 자료로 인정하고 납본을 지정한다. 에스토니아와 프랑스는 영화 납본에 대한 별도 규정을 

정의하고 있다.

독일,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 웹사이트와 온라인 자료들을 납본 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국립도서관은 비합리적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포함된 라이브 

스트리밍 및 웹 출판물의 경우 수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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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주요 도서관의 웹 아카이빙 동향

인터넷의 등장 이후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가 급증하면서, 도서관은 웹 자원을 수집하

는 데 있어 장기적인 수집 및 이용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웹사이트,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메타버스(Metaverse),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웹 자원을 

수집하는 작업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수시로 갱신되고 변화하는 동적 자원인 웹 자원을 

수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웹 자원은 수집 및 보존, 이용에 한계가 있으며, 무결성 

보장이 어렵고 진본성을 판별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자원 

및 문화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웹 아카이빙이 요구되며, 전 세계 도서관은 다자간 협업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 해외 주요 도서관의 웹 아카이빙의 동향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LC)은 2000년부터 미네르바(MINERVA) 웹 보존 프로

젝트를 통해 웹 아카이빙을 시작했다. LC는 컬렉션 기반의 이벤트 또는 테마 관련 웹사이트의 

선별적 수집과 정부기관 웹사이트의 포괄적 수집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전 세계 

11개 국가도서관과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 IA)와 함께 IIPC의 초기 창립 회원으로 

활동하며, 웹 아카이빙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LC는 연간 11억 개의 웹 자원

(511TB)을 수집하여 현재까지 217억 개의 웹 자원을 수집 및 보존하고 있다. LC 웹 아카이브

(Library of Congress Web Archive, LCWA)를 통해 9․11 테러, 이라크 전쟁, 선거 등 웹 컬렉션 

3만 건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랩을 통해 미국 선거 및 미국 문화 관련 대용량 웹 아카이브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BL)은 2005년부터 웹사이트를 수집해왔으며, 2013년부터는 

국가 도메인 전체를 대상으로 수집하고 있다. 납본 규정에 따라 매년 영국 도메인 웹사이트 전체를 

수집하며, 영국 웹 아카이브(UK Web Archive, UKWA)를 통해 웹사이트 검색과 함께 100개 

이상의 주제 및 테마 컬렉션을 제공하고 있다. BL은 IIPC 창립 회원으로, 초국가적인 사건과 관련된 

웹사이트를 보존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공동 컬렉션을 구축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또한, 1996년

부터 2013년 사이에 인터넷 아카이브(IA)에서 수집한 UK 웹사이트에 대한 전문(full-text) 검색

과 단어 및 문장 흐름에 대한 시각화, 파생된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는 샤인(SHINE)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웹 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글램 워크벤치(GLAM Workbench)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은 2002년 프랑스 선거 관련 웹

사이트 수집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인터넷 아카이브(IA)와 협업을 진행하고, 2006년부터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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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납본을 시행하면서 프랑스 도메인 웹사이트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BNF는 포괄적인 프랑스 

도메인 웹사이트 수집과 주제 및 이벤트 관련 웹사이트의 선택적 수집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BNF는 IIPC 창립 회원으로, 85명 큐레이터와 20개 이상의 파트너 기관과 협업하여 웹 아카이빙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400만 개의 사이트와 20억 개의 웹페이지를 수집하여 분산보존시스템(SPAR)

에 저장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디지털 컬렉션의 디지털 코퍼스 제공 및 연구 지원을 위한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는 데이터랩을 신설하여 웹 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2002년 인터넷자료수집보존사업(Web ARchiving Project, WARP)을 

통해 웹사이트 수집을 시작했으며, 2010년 시행된 국립국회도서관법에 따라 정부, 국회, 법원, 공립

대학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수집하고 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122억 개 파일, 2,600TB에 

달하는 웹 자원을 수집 및 보존하고 있으며, 데이터 마이닝에 적합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웹 아카이브에 특화된 전문 검색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호주 웹 아카이브는 판도라(PANDORA)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으며, 1996년 호주 국립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NLA)이 처음으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호주 전역

의 9개 도서관 및 문화기관과 협력하여 주로 호주 및 호주인과 관련된 웹사이트와 웹 간행물을 

선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호주의 역사, 문화, 사회, 정치 관련 웹사이트와 국가 중요 사건 관련 

웹사이트를 수집하며, 판도라(PANDORA)와 트로브(TROVE) 검색 서비스를 통해 80억 개 이

상의 웹사이트를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

나. 국가 기록보존기관으로서의 자료 보존 등록 제도

세계 주요 국가 도서관은 디지털 컬렉션의 희귀하고 독특한 자료와 웹 아카이빙 자료의 보존과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가 및 민간 기관과 연계하여 점점 더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화 및 장기 보존과 활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자료 보존 등록 

제도를 통해 기관 간 공동 자료 보존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LC)은 ‘미국 국립 녹음자료 등록제도(National Recording Registry, National 

Film Registry)’를 운영하여, 문화적․역사적․미학적으로 중요한 녹음자료와 영화를 관리하고 

보존한다. 이는 각각 2000년과 1996년에 제정된 ｢국내녹음자료보존법｣과 ｢국내영화보존법｣을 

기반으로 하며, 생성된 지 10년 이상 지난 실물이 존재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대중, 

녹음자료 기록관, 녹음산업의 대표자, 예술인 등의 추천을 받아 녹음자료보존위원회(National 

Recording Preservation Board)와 도서관 큐레이터가 검토하여 자료를 선정하고, 등재된 자료는 

관보에 게재된다.

일본 국립과학박물관은 ‘중요 과학기술사자료 등록제도’를 운영하여 일본의 모든 과학기술 자

료의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2021년까지 총 325건이 등록되었으며,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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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사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자료와 국민 생활, 경제, 사회, 문화에 현저한 영향을 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국립뉴질랜드도서관은 1997년 국가자료보존국(National Preservation Office)을 설립하여, 국립

도서관 외 다른 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요한 컬렉션을 관리하고자 기관과 기업, 개인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료 보존에 관심이 있는 도서관 직원이나 전문가들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다. 해외 주요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도서관에서 개인정보 이슈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한다. 첫째, 도서관 소장 자료에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해당 자료의 서비스를 제한하면 이용자의 지적 자유

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도서관 서비스 측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하지만 도서관 서비스를 고도화하려면 이용자의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하지만, 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하다.

미국 의회도서관의 개인정보정책은 웹사이트 이용자와 온라인 컬렉션으로 구분되어 있다. 웹사

이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정책에는 수집 정보의 유형, 자동 수집 정보, 평가나 개인화를 위해 

수집된 정보, 개인정보의 취급, 어린이를 위한 개인정보정책 등이 포함된다. 수집된 정보는 개인을 

식별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용자 분석이나 웹사이트 개선을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방대한 온라인 컬렉션 일부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용자에게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을 제공한다.

영국 국립도서관은 ‘정보 접근의 자유’와 함께 상세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공한다. 수집 정보

의 유형, 수집 방법, 개인정보 활용, 비개인화 및 익명처리 방식, 제3자와의 공유, 개인정보의 관리, 

이용자의 권리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안내한다. 도서관 서비스에서 

개인정보의 취급이나 관리, 활용과 세부 지침을 국민에게 공개하며, 도서관 소장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감 정보가 발견되면 공익을 위한 보존 목적으로 처리한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개하고 있으며, 서지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취급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서지데이터에 저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이나 다른 국립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할 때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외의 방식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서지데이터에 활용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0년 2월 IFLA와 ICA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지하면서도 도서관과 기록관에서의 자료 수집과 

보존 활동을 비롯하여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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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에서는 도서관과 기록관이 개인식별정보를 담은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해야 하며, 법적으로 자료의 파기나 삭제를 불허하고, 개인 생활이나 기밀성, 문화적 민감 

요소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만 자유로운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IFLA 및 해외 주요 도서관의 전략계획 종합 분석

전략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여기에서 도출된 몇 가지 주요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은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 등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각 국가의 사회․경

제․문화적 맥락에 따라 도서관의 핵심 가치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전략과제와 

세부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IFLA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정보 접근권 향상 등 전 세계 

도서관계가 협력하여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영국 국립도서관의 전략계획에서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가치 창출의 중요성과 사회적 포용에 대한 지향점을 나타내고 있다. 네덜란드 

왕립도서관은 정보 자원 활용 역량 배양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중시하며, 미국 의회도서관은 전문 

사서의 지원을 통해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영향력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둘째, 도서관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에 따라 도서관 자원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제공할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도서관은 전 국민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점 서비스 

부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사례에서는 도서관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 맞게 주된 서비스 

대상을 특정하거나, 독서 진흥․리터러시 진작 등 전 국민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 요구에 

집중하는 등 핵심 추진 영역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전문 사서가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도서관의 전략 수립과 평가 준거로 도서관이 미치는 영향력과 효과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도서관의 영향과 효과는 대부분의 전략 계획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된다.

넷째, 국가․사회 또는 이용자 개인에 대한 도서관의 영향력과 효과를 기준으로 할 때, 계량적인 

성과 중심 서비스보다 질적인 서비스를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조직적 측면에서도 혁신과 

쇄신을 지속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은 내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강조하며, 도서관 내외부 이슈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도서관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출판 및 이용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포용이나 환경적 이슈 등과 관련된 도서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도서관이 단순히 자료를 보존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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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내 온라인 자료 수집 방향 및 활용 방안 

1.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확장

가. 인식 개선 및 활용도 제고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 전 세계 도서관과 함께 웹 아카이빙이라는 도전적인 

과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자원 아카이브(OASIS)를 구축하여, 소멸해가는 과거 

웹 자원과 현재의 웹 자원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완전한 수집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외 주요 도서관의 웹 아카이빙 정책 흐름에 맞춰, 웹 자원을 유용한 자원으

로 재가공하여 웹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책입안자를 포함한 전국민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생성․소멸되는 웹 자원을 제대로 수집 및 보존하고, 개방성 확대와 아카이브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 방안이 필요하다. 외부 공개 자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웹자원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방대한 

웹 데이터에 대한 장벽 없는 개방을 통해 각계각층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 미래 국가 정보 자원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

도서관의 미래 자원으로서 웹 자원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수집해야 하는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주요 기관 및 중요 주제 관련 웹 자원에 대한 선별적 수집과 국가 도메인 

웹사이트에 대한 포괄적 수집을 병행하고 있으며, 해외 한국 관련 웹 자원의 수집 범위를 확대하

고 있다.

또한 블로그, 유튜브,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메타버스, 가상현실, 혼합현실 등 새로운 유형의 

웹 자원을 수집 및 보존해야 하나, 현재 오아시스 시스템은 최소한의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픈 소스 기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처리 속도와 성능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방대하고 복잡한 웹 자원을 원활히 수집․보존․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예산 

및 인력, 시스템(H/W, S/W) 등 전반적인 인프라 지원 확대, 수집부터 서비스까지 연구 개발과 

기술 지원, 그리고 사서, 정보기술자, 전문가 그룹 등으로 구성된 팀 단위 조직과 장단기적인 협업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 국가 단위의 플랫폼, 오아시스의 위상 강화 

우리나라 웹 자원 전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웹 아카이브 

구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웹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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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플랫폼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네이버, 구글 등 상용 엔진과 같은 고성능 

검색엔진을 적용하여 과거의 웹 자원을 편리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웹 표준에 따라 웹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집 및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와 소프트웨어 개발 

등 오아시스 사업과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추진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반 웹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시스템 도입, 방대한 웹에서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지능형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 주제별․시대별 웹 데이터의 흐름을 보여주는 고도화된 웹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 

구현이 필요하다.

2. 온라인 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관리 방안

이용자의 독서 성향과 도서관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 

강화 및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관리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요구된다.

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도서관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 

해외 도서관의 사례처럼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처리정책을 준용하면서도, 도서관 업무와 서비스

뿐만 아니라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정책에서도 잘 드러나야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상당수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라도 이를 수집․보존

하고 이용자에게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정보 주체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소장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나 도서관 누리집에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나.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확대 방안 

맞춤형 추천 서비스의 만족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취향이나 독서 성향, 도서관 

시설이나 자료 이용 이력 등 다양하고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분석해야만 한다. 현행 개인

정보처리방침으로는 도서관 이용자의 부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향후 이용

자의 자료나 시설 이용 이력, 실시간 위치 데이터, 교육․전시 프로그램의 서비스 참여 이력 등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별도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필요하

다면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하는 방안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 온라인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마스킹

온라인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마스킹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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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개인정보가 발견된 온라인 자료는 수작업으로 이미지를 삽입하여 개인정

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미 수집된 자료와 앞으로 수집될 막대한 양의 온라인 자료에 대해 개인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인정보의 패턴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마스킹

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라. 도서관과 기록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 

도서관, 기록관처럼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자료의 수집과 

보존이 제한되거나 폐기를 요청받을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는 간행물의 원문 파일에서 개인정보

를 자동으로 검출하고 보호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서, 이러한 기술 보유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자료의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 전 세계 도서관과 함께 웹 아카이빙이라는 도전적인 

과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자원 아카이브(OASIS)를 구축하여 소멸해가는 과거 

웹 자원과 현재의 웹 자원을 보존하고 있지만, 완전한 수집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외 주요 

도서관의 웹 아카이빙 정책 흐름에 맞춰, 웹 자원을 유용한 자원으로 재가공하여 웹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시점이 되었다.

생성․소멸되는 웹 자원을 제대로 수집 및 보존하고, 개방성을 확대하며 아카이브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부 공개 자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웹자원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 개발을 제공하며, 방대한 웹 데이터에 대한 장벽 없는 개방을 통해 

각계각층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국제인터넷보존컨소시엄(IIPC), 유럽연합(EU)의 

법적 납본 제도 등 다양한 국제 기구 및 단체들의 온라인 자료 수집 정책과 전략을 조사하고, 이들이 

어떻게 자료의 디지털화, 웹 아카이빙, 저작권 준수, 사용자 참여 및 피드백 수집 등의 과제를 해결

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연구 결과,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 수집 확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생성․소멸되는 웹 자원을 제대로 수집 및 보존하고, 개방성을 확대하며 아카이브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둘째, 미래 국가 정보 자원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방대하고 복잡한 웹 자원을 원활히 수집․보존․서비스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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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웹 자원 전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웹 아카이브 구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웹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활용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플랫폼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독서 성향과 도서관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

보 관리 강화 및 이용자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해외 도서관의 사례처럼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 처리 정책을 준용하면서도, 도서관 업무와 서비스

뿐만 아니라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정책에서도 잘 드러나야 한다. 둘째, 맞춤형 추천 서비스의 

만족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취향이나 독서 성향, 도서관 시설이나 자료 이용 

이력 등 다양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분석해야 한다. 셋째, 온라인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마스킹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도서관과 기록관처럼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자료의 수집과 보존이 제한되거나 폐기를 요청받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해외 사례 분석과 국내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온라인 자료 수집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

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전략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에 도서관이 지역 사회와 교육, 문화, 정보 

접근성 등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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